
삼성SDI, 둥관 LCD 신공장 준공
휴대폰용 LCD 500만개 및 전자총 2500만개 생산 … 매출 3.6억달러

삼성SDI가 국내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휴대폰용 2인치급 LCD 신공장을 세우고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

다.

삼성SDI는 7월23일 중국 둥관시 호우지에진에서 김순택 사장과 둥관시 장순광 부시장 등 정부 인사, 주요

거래선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CD 신공장인 둥관삼성SDI 준공식을 했다고 발표했다.

김순택 사장은 축사에서 LCD공장 건설로 중국 휴대폰·브라운관 시장의 폭발적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

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, 최고 품질과 최저원가, 최상 물류시스템을 바탕으로 중국공장을 세계적인 LCD 생산거

점으로 육성하겠다 고 밝혔다.

4만평의 터에 연건평 2만4000평 규모로 세워진 중국공장은 월 500만개의 휴대폰용 LCD와 월 240만개의 컬

러 브라운관용 핵심부품인 전자총을 생산할 수 있다.

휴대폰용 LCD 생산능력은 기존 호우지에진 구공장(250만개)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9월까지 월 800만개로

확대될 예정이다.

중국공장은 2002년 휴대폰용 LCD 5200만개, 컬러 브라운관용 전자총 2500만개를 판매, 모두 3억6000만달러

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.

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용 LCD는 노키아·모토롤라·삼성전자 등 중국 현지 휴대폰 제조기업에 전

량 공급될 예정이다.

중국의 휴대폰용 LCD-컬러브라운관 수요 전망 (단위: 1000개)

삼성SDI는 신공장이 위치한 둥관이 중국 연해지역과 한국·일본·동남아·홍콩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

지리적 장점이 있고, 전자부품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원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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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02 2003 2004 2005
휴대폰용 LCD 102,700 114,000 126,000 142,000
컬러브라운관 92,000 97,000 101,000 109,000


